
‘희망이’ 꽃피다 ㅣ 고양여성공감

할 것 많고 볼 것 넘치는 요즘에도 옛날이야기가 통할까? 

인형극으로 지역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늘푸른문화나무’와 

만나보면 이런 생각이 바뀐다. 지역 이웃에게는 문화서비스를, 

문화예술인에게는 일자리를 나누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지역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늘푸른문화나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김경숙 대표는 고양문화원에서 어르신 인형극단 양

성교육 강사로 참여했는데, 당시 인연을 맺은 시니어들

의 활동무대를 만들고자 창업을 결심한 것. 현재 시니

어는 물론 인형극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까지 공연에 

동참하며 세대를 초월한 동료애를 나누고 있다. 

교육을 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9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때 공연했던 단원들이 지금도 활동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무대 뒤에서 인형을 들어 올려 공연을 하려면 체력 또

한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60대가 넘은 단원들이 여럿

인데도 이들은 지치는 기색 없이 매번 최선의 열정을 

쏟아낸다. 단원들은 앞으로도 큰 보람을 공유하며 오래 

활동하고픈 바람을 전했다. 단원의 자격조건은 ‘인형극

에 대한 관심’. 첫 마음을 놓지 않고 열정을 이어가는 늘

푸른문화나무의 활약을 응원한다. 

+ 늘푸른문화나무

밥 할머니도
인왕산 호랑이도 
인형극으로 만나요

늘푸른문화나무
바로가기

활동	 역사 설화 인형극 : 고양시 역사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인형극 소개

	 인형극 공연 : 건강 인형극, 인성인형극, 체험형 인형극

	 인형극 교육 : 소품으로 만드는 인형극 놀이

문의	 ☎ 031-916-2066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50번길 11-32 제1호

인형극으로 만나는 지역 이야기

한때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가 세상에서 제

일 재미있는 콘텐츠였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

게서 사람으로 옛날이야기가 전해졌다. 늘푸른문화나무

의 인형극은 마치 어린 시절 어르신들로부터 듣던 옛날

이야기 같다. 다양한 역할의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전하는 이야기는 요즘 아이들의 시선도 금세 

사로잡는다. 

이날도 단원들은 일산의 한 복지관에서 ‘육지로 간 자라’

를 주제로 환경 인형극을 공연했다. 이야기에 교육적 메

시지를 접목한 공연은 주입식이 아니어서인지 더욱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소규모나 영상으로만 이뤄졌던 현장 인형극이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분위기다.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공연을 펼치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레퍼토리는 ‘밥 할머니’, ‘효자 박대성과 인왕산 호

랑이’, ‘공양왕과 삽살개’ 등 지역 이야기에 기반을 둔 인

형극이다. 구성원 모두가 고양시민으로 이루어진 늘푸

른문화나무는 지역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즐거움과 사명

감으로 무대를 만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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